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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송이 기자] 많은 사람 앞에서 치아를 자주 드러내는 연예인은 외모뿐 아니라 가지런하고 깨끗한

치아가 호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.  


연예인들은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를 위해 치아 미백, 치아 교정, 라미네이트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

많다. 그 중에서도 단시간에 가지런한 치아를 만들어주는 라미네이트를 선호한다. 


라이네이트 시술은 치아의 표면만을 얇게 긁어낸 후 치아모양으로 만든 세라믹 재질의 얇은 판을

부착시켜 앞니를 가지런하게 보이도록 하는 시술이다. 특히 치아가 벌어졌거나, 부러짐, 삐뚤어진

이 개선에 큰 효과를 보인다. 




이러한 모양의 치아는 물론 치아교정을 통해서도 바뀔 수 있다. 그러나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

년까지 교정기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. 반면 라

미네이트는 빠르면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이면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로 개선이 가능하다. 


라미네이트는 미용적인 역할은 물론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보안해주고 치아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.

치아가 삐뚤거나 벌어져 있다면 그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쉽게 충치나 잇몸 염증을 발생시키는데

이러한 치아사이를 메워주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. 


그러나 치아의 일부를 제거한 후 진행되는 부분에서 치아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. 치아가

많이 제거되는 경우 이가 시리는 현상이나, 음식을 씹을 때 자칫하여 라미네이트가 깨지는 현상 때

문이다. 


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자연치아의 손상을 가장 적게 하면서 라미네이트 시술을 진행하는

것이 중요하다. 무엇보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

담을 통한 결정이 중요하다. 


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 치의학박사 김준헌 원장은 “라미네이트 시술은 미용적인 면에서 뛰어난 것

은 사실이다. 그러나 미용적인 면에 치우치기 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시술인지를 알아보고, 시술 경

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”고 조언했다. 


자연 치아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듯 라미네이트 역시 제대로 된 꾸준한 관리를 해준다면, 라미네

이트의 보통 수명(7~10년)보다 오래 사용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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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새해 미션! 주방의 묶은 때를 벗겨내자 


▶ 2012년, 가장 기대되는 스타 부부 2세는? 


▶ 돌싱男 “원수 안 봐서 좋지만, 성욕은 불편해”


▶ “눈길에도 내가 제일 잘 나가” 겨울철 사고 예방법 


▶ 미녀 방청객으로 깜짝 등장한 강유미 “정말 몰라보겠네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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